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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복주택 ,‘홈스(Homes)’에게 물어보세요

- 행복주택  SNS기자단 홈스(Homes) 2기 활동 시작 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: 강호인)는 행복주택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

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알아보고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

국민참여형 SNS 기자단 홈스(‘Homes')* 2기를 운영한다.

* ‘Homes'는 집(homes)이라는 뜻과 명탐정 홈스를 연상케 하는 음(音)으로

행복주택의 주요 수혜대상인 젊은 계층들이 친근하게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

ㅇ 이들은 페이스북, 카카오스토리, 트위터 등을 통해 본인들이 

직접 보고 느낀 생생한 정보들을 전달할 계획이다.

* 행복주택 페이스북 주소 http://www.facebook.com/happyhouse2u

블로그 주소 http://blog.naver.com/happyhouse2u

ㅇ 특히, 홈스(Homes) 2기는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23곳을 

입주자 모집 전에 직접 방문하여 꼼꼼히 살펴보고 현지 

여건을 입주자의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알려줄 계획이다.

□ 3.15일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행복주택 홈스(‘Homes')

2기(20명)는 대학생 뿐만 아니라 60대 어르신부터 주부,

대학생 신혼부부까지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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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60대 이동우씨는 ‘일부 지역에서 행복주택에 대해 반대하는 

것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. 행복주택은 젊은 청년들에게 

미래를 꿈꿀 수 있는 휴식과 안정을 주는 주택이고, 이에 

대한 반대는 오해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생각한다. 앞으로 

이러한 사람들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열심히 

홈스(Homes) 활동을 해나가겠다’고 참여의사를 밝혔다.

ㅇ 대학생 신혼부부인 임정혜씨는 ‘저는 그동안 임대주택이나 

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

있었습니다. 그러다가 최근 행복주택에 저와 같은 대학생 

신혼부부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고 저처럼 

행복주택에 신청할 수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

것 같아서 홈스(Homes)기자단에 참여하게 되었다’고 

밝혔다.

□ 국토부 관계자는 ‘이번 홈스(Homes)기자단은 단순한 홍보의 

차원을 넘어서 행복주택의 취지와 장점을 이해하는 많은 

국민들이 좋은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행복주택을 

발전시켜나가려고 하는 선순환의 시작’이라고 평가하며 

‘내년까지 14만호의 행복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겠다’고 

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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